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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5.07.14. (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kelly@kccla.org  담 당 자 Kelly Che 

 

LA 한국문화원, 제 44 회 연꽃 축제 성황리에 마쳐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LA 시 공원국과 연꽃축제재단과 함께 7 월 12 일(토)부터 

13 일(일)까지 이틀간 ‘제 44 회 연꽃 축제’ (the 44th Lotus Festival)를 에코팍 호수(Echo 

Park Lake)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LA 시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야외 행사 중 하나인 연꽃축제는 올해 LA 시 (시장 카렌 배스)와 

LA 시 공원국 (국장 지미킴), 연꽃축제재단 (단장 모하메드 아산) 그리고 LA 한국문화원이 함께 

한국을 주빈국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였다.  

 주말동안 메인 무대에서 진행된 공연에서는 올해 다양한 한국 관련 공연들이 펼쳐졌다. 

한국음악무용예술단(전통), 재미국악원(전통)과을 비롯해 유희자 무용단(전통), 이정임 무용단(전통),  

EJ Music (모던 팝), 세인트 제임스 성공회 학교 코리안 드럼팀, 화랑 청소년 재단 등에서 한국 

공연예술문화를 소개했으며, 토요일 저녁에는 한복 패션쇼도 열려 약 8 개의 한국 팀이 공연을 

가졌다.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토요일 11:30 한인 청소년들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12 시 개막식, 

1:30 ~ 3:00 주빈국 코너에서는 부채춤, 사물놀이, 정악, 태평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등 한국전통 

공연예술을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선보였다. 또한, 한국관(Korean Pavilion) 대형 부스를 

마련해, 연꽃과 한국 전통 매듭 크래프트, 한글 캘리그래피, 한복 체험 등을 선보여 주말내내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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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돈 LA 문화원장은 “올해 연꽃 축제는 다른해에 비해 한국적인 색채를 내는데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한국관 운영과 다양한 한국 공연단체들이 무대에서 한국 공연예술을 

선보였고, 매년 선보이던 라이언 댄스 대신 한국 고유의 길놀이 공연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또한, 

호수 내 중국등불 대신 청사초롱과 한국 사찰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 연등을 달았습니다. 또한, 

방문객들 모두에게 태극 부채와 K-pop 기념품 등을 선물해, 행사장 내에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LA 한국문화원은 미 현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LA 문화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은 www.kccl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http://www.kccla.org/

